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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넷플릭스서 가장 많이 본 TV 3위 ‘마이네임’ 주연 한소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의 주연
한소희가 거친 액션연기로 국내외 시선을 모으
고 있다. 차세대 톱스타 자리를 일찌감치 예약
했던 재능을 재확인시킨다. 사진제공｜넷플릭스

“마음이 ‘붕’ 떠서 ‘일상생활 불가’ 상
태예요.”

연기자 한소희(이소희·27)는 요즘
“믿기지 않는 일들만 생긴다”며 얼떨떨
해했다. 그럴 만도 하다. 주연한 넷플릭
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으로 세
계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이 네임’은 21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패트롤의 ‘전 세계 넷플
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
램)’ 3위에 오르는 등 해외 이용자의 시
선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는 이미 국내에서는 차세대 톱스타
로 손꼽혀왔다. 2017년 SBS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해 JTBC ‘부부의 세계’ ‘알
고 있지만’ 등을 통해 청춘스타로 발돋
움했다. 화려한 외모와 톡톡 튀는 개성
이 전지현을 닮아 ‘포스트 전지현’이란
수식어도 얻었다. 정작 그는 입을 ‘쩍’
벌린 채 “흐어! 말도 안 돼!”라며 ‘행복
한’ 비명을 지른다.

뀫“여성 주인공의 누아르, 신선하죠?”
한소희는 ‘마이 네임’에서 죽은 아버

지의 복수를 위해 마약 조직원이 됐다
경찰에 잠입하는 윤지우를 연기했다. 경
찰과 조직폭력배의 이야기가 익숙하지
만, 이를 이끄는 주인공이 여성 캐릭터
라는 점만으로도 새롭다. 한소희가 꼽은
“‘마이 네임’의 강점”이기도 하다.

“해외의 관심은 신기해요. ‘오징어게
임’이 계기가 돼 한국드라마가 조명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봐요. 거기에
다가 여성 주인공이 그려내는 언더커버
(위장 잠입) 소재의 액션 이야기는 해외
에서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
분이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총과 칼을 손에 쥐고 조직원들을 쓰러
뜨리는 캐릭터를 연기하기는 결코 녹록
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이 까지고, 손
이 베이는 자잘한 부상을 달고 살았다”

면서 “힘들었지만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자리로 여기고 모든 액션 장면을 소화했
다”고 돌이켰다.

“몸무게를 10kg 늘리고, 열심히 액션
스쿨 다니며 몸을 만들었어요. 원래 운
동의 ‘운’ 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로맨스나 멜로 장르를 하다 이렇게 거친
액션에 도전한 건 처음이에요. 자신의
신념만으로 목표에 도달하고 마는 강한
인물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주변 반응
이요? 다들 ‘잘 싸우네!’라고 칭찬해 주
던 걸요. 하하하!”

뀫“내 외모는 ‘빈껍데기’일 뿐”
상대역으로 호흡을 맞춘 안보현과

‘19금’ 연기도 펼쳤다. 전작 ‘부부의 세
계’, ‘알고 있지만’에 이은 세 번째 ‘19
금’ 연기이지만 개의치 않았다. 다만 ‘한
창 촬영을 하던 중 (베드신에 대한)이야
기를 전달 받아 극에 몰입이 잘 될지 걱
정을 했단다.

또 대부분을 민낯으로 촬영했다. ‘화
면에 예쁘게 나오고 싶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외모는 사실 빈껍데기일
뿐이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연기자라는 막대한 무게의 직업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스스로 자주 물
어요. 그럴 때마다 절대로 ‘예쁘게’만 하
는 건 아님을 깨달아요. 연기로, 제 블로
그에 담아내는 조각글로, 팬들과 소통으
로 꾸미지 않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조금 예쁘지 않을지언정, 그게
‘진짜’ 저인 걸요.”

한소희는 “나의 다음을 기대해 달라
는 말을 할 수 있어 설렌다”며 웃었다.
“액션을 해내고 나니 색다른 장르를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면서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착하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살고 싶어요. 칭찬도, 채찍
질도 다 환영해요. 연기를 쉽게 보지 않
고 마음 단단히 먹어 선택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날 시험한작품…모든액션이악물고해냈죠”
생애첫액션, 부상달고살아
‘잘 싸우네’ 칭찬 너무 기뻤죠
해외팬들 관심…믿기지 않아
또 다른 도전 해보고 싶어요

편집꺠꺠｜꺠꺠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임창정·그룹 2am
‘발라드 장인’ 귀환
임창정, 다음달 정규 17집 “귀 녹여드리겠다”
7년만에 완전체 그룹 2am, 새 미니음반 출시

그룹 2am

임창정

‘발라드 장인’들이 돌아온다.
뛰어난 음색으로 ‘명품 보컬’이라

는 찬사를 받아온 임창정, 그룹 2a
m, 다비치 등이 발라드곡으로 깊어
가는 가을을 물들인다.

매년 가을 새 앨범을 발표해온 임
창정이 11월1일 정규 17집으로 팬들
과 만난다. 21일 소속사 YES IM 엔

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그는 “귀를 아주 녹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타이틀곡 ‘별거 없던 그 하루로’ 뮤
직비디오는 그를 비롯해 배우 황정민, 하지원, 고경표,
경수진 등이 출연해 한편의 영화처럼 꾸몄다.

7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2am(조권·이창민·
임슬옹·정진운)도 임창정과 같은 날 새 미니음반 ‘발라
드(Ballad) 21 F/W’를 선보인다. 앨범 제목에서부터 발
라드를 전면에 내세운다. 2008년 ‘이 노래’로 데뷔해 ‘죽
어도 못 보내’ ‘전활 받지 않는 너에게’ 등으로 사랑받아
온 이들은 오랜만에 복귀하며 발라드곡으로 빼곡히 채
웠다. 특히 데뷔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인연으로 방시혁 총괄프로듀서의 곡도 앨범에 수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듀오 다비치(이해리·강민경)와 채연도 최근 팬
들을 만나고 있다. 다비치는 디지털 싱글 ‘나의 첫사랑’
으로 가을처럼 짧았던 첫사랑의 기억을 추억한다. 댄스
곡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채연은 정통 발라드곡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를 발표하고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